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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이야기한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가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저장하고 연산하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필수이긴

하지만, 이는 현대 소프트웨어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억 명의 유저에 대한 기록을 저장해야 하는 거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한 연산을 위해 신속하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한 대의 컴퓨터와 그의 메모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컴퓨터 과학자들이 발명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검색이 가능하게끔 데이터 묶음을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스프레드시트[역주: 엑셀이나 넥셀, 한셀에서 보는 형태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를 묶어

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스프레드시트과 많은 면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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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시트가 ‘딱히 어떤 특정한 구조나 뜻이 부여되지 않은 셀(cell, 빈칸)들이

모여있는 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다른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담는 별개의 테이블들로 정리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스프레드시트보다 더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테이블은 1개 혹은 그 이상의 열과 0개 혹은 그 이상의 행을

가지며, 각각의 열은 데이터의 특정 속성을 담으며, 각각의 행은 특정

개체(entity)를 담습니다.

● 셀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간단한 수식을 써 (합계 sum나 평균값

average과 같은) 행과 열에 대한 연산을 하는 엑셀과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는

쿼리(query)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습니다.

[...]

다른 데이터 구조들에 비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확실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메타]의 모든 데이터를 독립 변수나 거대한 리스트(list) 혹은

딕셔너리(dictionary) 자료 구조로 표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리스트가 컴퓨터 한 대의 메모리에 다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할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쿼리를 할 수 있어,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과학이 변수, 리스트(list), 레코드(record), 트리(tree),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른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깊은 이해를 축적하는 와중, 이 노력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데이터 구조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런 각각의 차이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하지만 데이터 구조에는,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고려해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윗 섹션에서 다뤘듯이,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 조직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게 될 수도 있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들을 반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기본적으로 [1] 현실 세계에 대한 충실도, [2]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예외적이거나 주변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현상에 대한 탄력성, 그리고 [3]



이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뜻을 의미하고 이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여 어떻게 데이터

구조가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개발자의 이해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판한 Data Feminism1라는 책을 통해 D’Ignazio와 Klein은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한 반억압적 관점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을 뽑아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구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페이스북[메타]의 유저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도구로써 데이터 구조가 쓰이고 있는지 검토한다 (예:

어떻게 페이스북[메타]의 데이터베이스가 광고를 타깃 하는데 쓰였는가 검토하는

것).

● 데이터 구조가 강화하는 불공평한 권력 구조에 도전한다 (예: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쓰이고 있는 정체성 표현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

● 정보가 표상하려 하는 구체적인 형태와 데이터 구조를 연관 짓는다 (예: 페이스북

데이터베이스 프로필이, 비록 불완전하고 문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 컴퓨터 과학의 기본(foundational) 데이터 구조에 내재되어있는 카테고리와

위계에 의문을 가져본다 (예: 페이스북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친구관계는 2진수가 아님을 생각해 보는 것).

● 데이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을 수용한다 (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하나로 통일된 데이터베이스 표현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

●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가 쓰이는 맥락을 고려해본다 (예: 페이스북 프로필의

주목적은 타깃 광고이지 우리의 친구 네트워크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 노동을 가시화한다 (e.g., 페이스북 프로필에 우리가 만들고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하나하나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유저들은 그 가치를 자신과 관련성 있는 광고

형태로 보답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1 Catherine D'Ignazio & Lauren F. Klein (2020). Data Feminism. MIT Press

https://www.google.com/books/edition/Data_Feminism/x5nSDwAAQBAJ?hl=en&gbpv=0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종류 든 간의 데이터 구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작업 중 데이터에 관해

드는 가정(assumptions)에 겸손하게 접근하고, 존재하는 억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피하거나 새로운 억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경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쓰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통틀어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불완벽함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략 ...]


